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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이 재중제주도민회 회원과 가족들이 음식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. 

 

지난 3월초 중국 상하이 한인타운인 홍취안루의 한 식당에 30여 명의 제주인 가족들이 자리를 

함께 했다. 격월마다 만나는 재중국제주도민회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. 

 

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참석하지 못한 고향 선후배들의 소식을 전했다. 처음 도민회에 참석한 고

향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됐다. 

 

상하이에는 중국 화동지역을 아우르는 재중국제주도민회가 구성돼 있다. 중국에 결성된 유일한 

제주도민회다. 

 

중국 제주도민회는 2004년 11월 무렵 결성됐다. 어느 덧 10년을 넘어섰다. 현재까지 5대 집행부

가 꾸려졌고, 김영택·고희정·김부현·정성태·문승환씨가 차례로 회장을 맡았다. 



 

 

도민회 부회장인 고창준 사장은 “정확하지는 않지만 상하이에는 제주도민은 150명 정도가 생활하

는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도민회 전체 회원은 70명 정도고 30~40명이 격월로 만나는 도민회에 참석

한다”고 말했다. 

 

재중국 제주도민회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서

로 교류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. 또한 고향에서 상하이에 오는 분들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최

대한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. 

 

고 사장은 “전 세계에 나가 있는 도민들이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하고, 정보를 공유하고 활성화된

다면 제주사람으로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”이라며 “중국의 도민들도 제주를 위해 할 수 

있는 부분이 있고, 제주도 역시 도민회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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